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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프로토타이핑 후 만든 최종안

프로토타입 제작 후 피드백을 받아 수정한 최종안

구체적인 행동을 할 때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서는 프로

토타이핑을 진행하면 좋다. 프로토타이핑은 프로토타입

(초기 모델)을 세우고 다듬고, 다시 세우고 다듬고 하는

과정을 통해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즉, 미완성이지만 실제적으로 보여지는 무언가

를 만들어내 직접 눈으로 관찰하거나 사용해 보게 하고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작업이다. 예를 들어 아이들이

화장실 에티켓 문제를 안내문을 붙여 해결하고자 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때 아이들이 제작해 붙여야 할 안내문이

24개라고 했을 때, 24곳에 붙일 포스터를 한꺼번에 만들

어 다 부착해버리면 안내문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사용자

의 수정 요구가 있을 때 전체 작업을 다시 실행해야 한

다.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이 길어지고 복잡해져버리

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프로토타입(초기 모델) 하나를 만들어 피드백을 받고 수

정하는 과정을 반복해 완성도 높은 안내문을 만들고 이

후에 여러 개를 만들어 부착하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

프로토타이핑을 진행하는 것이다.

#프로토타입 제작 전 자료 수집하기

프로토타입(초기 모델)이라고 해서 무작정 만드는 것

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넣을지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

하다. 자료 수집의 형태는 직접관찰, 인터넷 검색, 인터뷰

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아이들이 직접관찰과 인터

넷 검색은 대부분 능숙하게 해내는 편이나 인터뷰는 낯

설어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를 통한 자료 수집에는 준

비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하고 인터뷰의 기술을 익혀 원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인터뷰 기사를 찾아본다.

- 인터뷰 기사의 형태에 대해 알아본다.

- 질문의 흐름과 어떤 방법으로 질문했는지 분석한다.

- 자료 수집을 위한 인터뷰 형태를 정하고 질문지를 작

성한다.

- 인터뷰를 진행하고 자료를 정리한다.

#프로토타입 설계서 작성하기

프로토타입 설계서는 페이퍼 프로토타이핑 기법을 활

용한 것이다.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은 어떻게 구현할 지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적어 눈으로 보여주고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다시 수정하는 활동이다. 그렇

기 때문에 프로토타입 설계서는 빈 종이를 제공해 아이

디어 노트처럼 활용하면 좋다.

-프로토타입 설계서에 초안을 그리고 아이디어를 검은

색 펜으로 적는다.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파란색 펜으로 수정한다.

-다시 재수정 할 때는 빨간펜을 사용한다.

이 방법은 프로토타입을 실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여러

번 할 수 없는 경우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하

면 좋다.

#프로토타입 만들기

종이에 그린 그림만으로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견본을 만들어 보여주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수정하는데 사용하는 방법이다.

-여러 번의 페이퍼 프로토타이핑을 거친 프로젝트 설

계서를 가지고 실제 프로토타입을 작성한다.

-피드백을 받고 재수정해 다시 피드백을 받는 과정을

반복한다.

-최종본이 나오면 실제 사용할 것을 제작한다.

#실제 행동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

구체적인 행동은 프로젝트에 따라 진행하는 속도가 동

일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아이

들이 적절하게 시간을 배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면 완성도 높은 프로젝트 실행을 할 수 있

다. 실제 학생들에게 자율적인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자

영상을 제작하거나 태블릿으로 그림을 그리는 자발적인

행동을 했다. 시간의 요소가 숨겨진 재능을 표출하는 기

회가 됐던 것이다. 반면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진행하는

프로젝트는 오류가 생긴다. 그리고 그것을 수정하기 위

해 같은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프로젝트 해결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 포기하거나 다시 시도조차 하지

않을 수 있다. 아이들을 믿고 기다려 주는 시간이라는 요

소는 체인지메이커 활동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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